
 <초대의 글>

 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문화예술 및 인문교류의 추이와 방향성을 파악하고, 이를 토대로 두 나라

전문가들 사이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 온 한러인문교류포럼이 2022년 11월 30일(수)

제 9차 포럼을 개최합니다. 금번 포럼의 주제는 “인문교류의 시너지: 러시아 한국학과 한국 러시아

학 사이의 소통과 협력”입니다.

  수교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꾸준히 심화 발전시켰

습니다. 언어 교육과 어문학, 문화와 역사 등 여러 인문학 분야에서 이룬 성취는 양국 관계의 정신적,

문화적 토대를 탄탄히 하는 데 적잖게 기여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러시아학과 러시아

의 한국학이 공동의 목표를 탐색하고,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일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.

 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러시아학 전문가들과 러시아의 한국학 전문가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

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,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, 나아가

청년 세대에게 상대국을 향한 진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도 설계

해 볼 것입니다. 

  최근의 국제 정세와 소통 방식의 혁신적 변화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인문 교류의 패러다임 전환과

창의적 실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금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전문가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이

향후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  제 9차 한러인문교류포럼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

제 9차 한러인문교류포럼
인문교류의 시너지: 러시아 한국학과 한국 러시아학 사이의 소통과 협력

일시: 2022년 11월 30일(수) 15:00 ~ 18:40 (KST)

방식: 웨비나 (Webinar) *한-러 동시통역

참가 대상: 양국 러시아학, 한국학 교수 및 연구자, 학생

사전 등록 링크:  https://forms.gle/fwxEon82GBUdVS9N6
회의 참여시 양국 간 프로젝트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제공  

프로그램

15:00-15:30        개회식                   

≫ 사회: 김현택 (한러문화예술협회 부회장, 한국외대) 
≫ 축사: 김기환 (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)
              빅토리아 파노바 (고등경제대 부총장)
              장호진 (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)
              안드레이 쿨릭 (주한 러시아연방대사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5:30-16:30        제1세션: 러시아 한국학 및 한국 러시아학, 30년 역사와 미래비전                   

≫ 사회: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
              (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, 러시아한국어교육자협의회 회장)
≫ 발표(한국): 함영준 (단국대)
≫ 발표(러시아): 에카테리나 포홀코바 (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)
≫ 토론: 박혜경 (한림대), 베라 비쉬냐코바 (고등경제대)            

16:30-17:30        제2세션: 한국학과 러시아학,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              

≫ 사회: 김진영 (연세대)
≫ 발표(러시아): 인나 최 (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)
≫ 발표(한국): 라승도 (한국외대)
≫ 토론: 타티야나 모졸 (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), 윤새라 (울산과학기술원)              

17:30-18:30        제3세션: 협력 시너지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                 

≫ 사회: 마리아 오세트로바 (러시아학술원, 중국 및 현대아시아연구소)
≫ 발표(한국): 이혜승 (수원대)
≫ 발표(러시아): 엘레나 호흘로바 (고등경제대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리나 이바노바 (아시아클럽)
≫ 토론: 유학수 (선문대), 에카테리나 리 (이르쿠츠크국립대)              

18:30-18:40        폐회식                   

≫ 사회: 김현택 (한러문화예술협회 부회장, 한국외대) 
≫ 폐회사: 데니스 세르바코프 (고등경제대 세계정치경제학부 국제협력센터장)
                 임철우 (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 사무소장)


